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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은 인위적 교란이 빈번한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자생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침입외래식물이다. 이러한 종의 정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락의 분포 양상과 
종 구성 및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식처 유형에 따라 단풍잎돼지풀군락의 분포 
특성과 구조적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연도별 식물 군락의 변동 경향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의 서식처 유형(길가, 하천변, 이차초지)을 대표하는 총 4개 지점에서 현존식생도를 
작성하고, 식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풍잎돼지풀군락의 면적은 서식처 유형별로 변동 양상이 상이했지만, 
2024년에는 전 지점에서 감소하였다. 이는 주변 식물 군락과 경쟁에 따른 공간적 범위 축소로 판단된다. 연도별로 서식처 
유형에 따라 초본층에서 중요치는 단풍잎돼지풀이 우점종 간 경쟁 양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24년 모든 지점에서 
최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oA 결과에서 군락 구조의 변화 양상이 서식처별 국지적 환경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풍잎돼지풀의 관리는 정착 단계와 서식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생 변화를 추적하고 자연적 대체 군락 형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후속 연구도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침입외래식물, 식생, 중요치

Abstract

Ambrosia trifida is a representative invasive alien plant that primarily colonizes frequently disturbed habitats, suppresses 
native plant growth, and negatively affects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To effectively prevent its establishment 
and sprea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species composition,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ts communiti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stribution and structural changes 
of A. trifida–dominated communities among habitat types, and to clarify interannual vegetation dynamics as a 
basis for management. From 2022 to 2024, vegetation surveys and present vegetation mapping were conducted 
at four fixed sites representing three habitat types (roadside, streamside, and secondary grassland). The area occupied 
by A. trifida communities showed different temporal trajectories among habitat types but decreased at all sites 
by 2024, suggesting spatial contraction driven by competition with surrounding vegetation. Herb-layer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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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은 자연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지역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유입된 생물을 

뜻한다. 이들은 정착 후 빠르게 확산하며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생물군으로 

(Richardson et al., 2000),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IPBES, 2023). 

국내에서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으로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붉은귀거북속(Trachemys) 1속을 포함하여 

동물 21종, 식물 18종으로 총 1속 39종이 지정 고시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4).

이 가운데 1999년 생태계교란 식물로 지정된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L.)은  국화과(Compositae)의 일년생 

식물로, 넓은 잎 면적과 다수의 종자 생산, 높은 종자 발아율, 

타감물질(allelopathy)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생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07; Choi et 

al., 2010; Kong et al., 2007; Kim et al., 1999). 또한, 

단풍잎돼지풀은 주로 중부 지방에 분포하며 황무지, 길가, 밭 

가장자리 등 인위적 교란이 빈번한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21), 

국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여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Lee et al., 2010; Sin, 2004; Park et al., 2017; 

Ryu et al., 2017).

단풍잎돼지풀은 국외에서도 침입외래종으로서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종간 경쟁, 분포 

예측, 종자 특성 변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Zhao et al., 2021; Chen 2024; Xu et al., 2024). 

우리나라에서도 단풍잎돼지풀과 관련하여 생리·생태적 특성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Lee et al., 2021), 돼지풀잎벌레 

(Ophraella communa)를 활용한 단풍잎돼지풀의 생물학적 

방제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7; Lee and You, 2018) 등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개체 수준의 생장 특성이나 특정 방제 

방법에 국한되어 있다. 단풍잎돼지풀이 군락을 형성할 때 토착 

식물 군락의 구조와 종 다양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서식처별 교란 강도, 확산 경로 등이 달라 정착과 확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Gusev(2019)에 따르면 

외래 식물에 의한 군락 구조 고착화 및 천이 과정의 지연은 

생태계 복원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서식지 다양성과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생태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단풍잎돼지풀군락의 형성과 

확산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변, 하천변, 이차초지 등 세 서식처 

유형에서 단풍잎돼지풀군락의 시‧공간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정착 및 확산에 따른 식물 군락의 변화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지

조사대상지는 도로변, 하천 수변부, 이차 초지 등 3개의 서로 

다른 서식처 유형을 가진 총 4개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현장 

조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Monitoring of Invasive Alien Species)｣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다. 각 지점의 교란 상태, 일조 조건, 토양 및 수분 

values indicated that A. trifida remained the most dominant species at all sites in 2024, despite interannual variation 
in co-dominant species and competitive interactions. 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 (PCoA) based on species importance 
values further revealed that temporal changes in community structure differed among habitats, reflecting the influence 
of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trifida exerts strong and persistent dominance across 
heterogeneous habitats, while its community-level impacts are modulated by habitat context. Therefore, management 
of A. trifida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stage of establishment and habitat type, supported by long-term, 
coordinated efforts including life stage–specific management protocols, designation of regional management units, 
and strengthened inter-municipal cooperation.

Key words : nvasive alien plant, Vegetation, Important value

Table 1. Monitoring sites of Ambrosia trifida

Site no. Address Habitat Disturbance intensity

A1
Jeollu-ri, Haseong-myeon, Gimpo-si, 

Gyeonggi-do
Roadside Strong

A2 Sangbongam-dong, Dongducheon-si, Gyeonggi-do Streamside (lotic) Strong

A3
Eundae-ri, Jeongok-eup, Yeoncheon-gun, 

Gyeonggi-do
Secondary grassland Medium

A4 Buyong-ri, Sejong-si Streamside (lotic)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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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itoring sites of Ambrosia trifida communities surveyed 
from 2022 to 2024 in the Republic of Korea.

조건 등 제반 특성은 현장 관찰을 바탕으로 상대 비교 범주로 

정리하였다.

A1(김포 전류리) 지점은 농촌 지역의 평지 도로변에 위치하며, 

차폐가 거의 없어 일조가 양호하다. 도로변 관리를 위한 예초 

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교란 강도는 강으로 평가된다. 

A2(동두천 상봉암동) 지점은 하천 주변의 개방지로 일사량이 

풍부하며, 제방 관리를 위한 예초와 하천 수문 변동의 영향을 

함께 받는 지역으로 교란 강도는 강에 해당한다. A3(연천 

은대리) 지점은 차폐 요인이 적은 이차 초지로, 광 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차량 이동에 따른 경계부 답압 등 국지적 

교란이 발생하며, 교란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분류된다. 

A4(세종 부용리) 지점은 하천변에 위치한 양지성 구간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 등으로 간헐적인 인위 교란이 발생한다. 

전반적인 교란 강도는 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2 현존식생도 작성 및 현장 조사

현장조사는 단풍잎돼지풀군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행하였다. 단풍잎돼지풀의 

계절적 생장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량이 최대에 도달하는 

7월부터 개화 및 결실기인 9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Lee 

et al., 2023).

군락별 면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상관 우점종을 

기준으로 군락명을 명명하고, QGIS(ver 3.22.9)를 활용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락별 면적을 

산출하였다. 

식생 조사는 방형구법(Quadrat method)을 활용하여 단풍　

잎돼지풀이 우점하는 곳을 중심으로 지점별로 1×1m (1㎡) 

크기의 방형구를 각 10개씩 설치하였다. 각 층위별 출현종의 

피도는 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며, 

피도 등급은 변환통합우점도(Westhoff and van der maarel, 

1978)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종 동정은 Lee(2003a, 2003b)를 참조하였으며, 현지에서 

판별이 어려울 경우 생육 및 번식기관, 개체를 채집하거나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실내에서 동정하였다. 학명 및 국명은 

국가생물종목록(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24)에 준하였다. 

2.3. 자료 처리

상대 피도 및 상대 빈도를 정량화하여 군집 전체에 대한 

종의 상대적인 기여도인 중요치(Importance value, IV)를 

산출하였다(Curtis and Mcintosh, 1951). 본 연구의 대상종인 

단풍잎돼지풀은 초본층에서 우점하는 일년생 종으로 교목층과 

관목층에서 출현이 제한적이므로 중요치 분석은 초본층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중요치(IV) 값을 기반으로 Shannon–　

Wiener 의 종다양성지수(Shannon, 1948)를 산정하였다. 해당 

자료의 정리 및 가공은 엑셀 프로그램(Microsoft Office 2016)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수집된 식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식처 유형별로 연도별 

군락 구조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주좌표 

분석(Principal Coordinates analysis, PCoA)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R(R core Team 2024)에서 Vegan 

패키지를 이용하여 ‘vegdist’ 함수를 통해 Bray-Curtis 거리 

지수(Bray and Curtis, 1957)를 산출한 후, ‘cmdscale’ 함수를 

이용하여 주좌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도별 서식처 유형에 따른 단풍잎돼지풀군락의 면적 변화

서식처 유형별 단풍잎돼지풀군락의 공간적 확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지점별 

현존식생도를 기반으로 식생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Fig. 2., 

Table 2.).

A1 지점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풍잎돼지풀군락의 

면적은 각각 4,683㎡, 3,420㎡, 97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식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1%, 52%, 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칡군락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경쟁에 의해 단풍잎돼지풀의 공간적 분포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2 지점의 단풍잎돼지풀군락은 2022년 4,637㎡, 2023년 

12,643㎡, 2024년 5,708㎡로 변화하였다. 2023년 단풍잎　

돼지풀군락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면적이 감소하였다. 같은 해 달뿌리풀군락과 쑥군락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단풍잎돼지풀과의 경쟁에 의해 분포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A3 지점의 단풍잎돼지풀군락 면적은 2022년 1,803㎡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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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면적의 66%를 차지하였으며, 2023년에는 2,425㎡　

(8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984㎡(32%)로 

면적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단풍잎돼지풀 순군락 

일부가 단풍잎돼지풀-달뿌리풀이 혼생 군락 또는 달뿌리풀이 

우점하는 군락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4 지점에서는 2022년 6,861㎡(57%), 2023년 6,349㎡　

(53%), 2024년 1,225㎡(9%)로 확인되었다. 단풍잎돼지　

풀군락은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 급격히 축소　

되었는데 이는 기존 군락의 상당 부분이 다른 식물 군락으로 

대체되면서 분포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A1(Jeollyu-ri, Gimpo)

2022 2023 2024

A2(Sangbongam-dong, Dongducheon)

2022 2023 2024

Fig. 2. Present vegetation map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Ambrosia trifida communities at four study sites (A1–A4) from 2022 to
2024. The annual changes in community boundaries and dominant areas are visualized to allow spatial comparison of distribution
patterns over time.

A3(Eunda-ri, Yeoncheon)

2022 2023 2024

A4(Buyong-ri, Sejong)

2022 2023 2024

Fig. 2.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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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잎돼지풀은 초기에 높은 밀도로 군락을 형성하여 공간을 

빠르게 점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종과 혼생하거나 

분포 면적이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Savić et al.(2021)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단풍잎돼지풀은 고밀도 

상태에서는 자가 간 경쟁으로 개체 생장이 저해되고, 이종 

간 경쟁으로 인해 혼생 군락에서 개체 생체량이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이는 단풍잎돼지풀군락이 경쟁 상호작용에 

따라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 서식처 유형별 종 조성 및 종 다양성 지수 변화

단풍잎돼지풀군락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본층을 

대상으로 산출한 중요치(Importance Value, IV)와 종 다양성 

지수(Shannon’s diversity index)를 지점별·연도별로 분석하였다. 

A1은 2022년 초본층의 중요치가 단풍잎돼지풀(30.85), 

환삼덩굴(17.18), 칡(14.39)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단풍잎돼지풀(34.79)의 중요치가 증가하였다. 주요 아우점종　

으로는 환삼덩굴(12.49), 돌콩(10.88) 등이 확인되었다(Table 

Table 2. Changes in the area of each plant community at four sites from 2022 to 2024

Sit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Area(㎡)

2022 2023 2024

A1

Ambrosia trifida 단풍잎돼지풀 4,683 3,420 973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536 536 329

Phragmites australis 갈대 - - 391

Pueraria lobata 칡 1,383 2,646 1,974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 1,143

Salix pierotii 버드나무 - 261

A2

Ambrosia trifida 단풍잎돼지풀 4,637 12,643 5,708

Artemisia indica 쑥 - - 2,054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4,794 - -

Phragmites japonica 달뿌리풀 3,212 - 6,117

A3

Ambrosia trifida 단풍잎돼지풀 6,861 6,349 1,225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 512 -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5121 5,121 4,701

Sicyos angulatus 가시박 - - 7,467

A4

Ambrosia trifida 단풍잎돼지풀 1,803 2,425 984

Ambrosia trifida-Pueraria lobata 단풍잎돼지풀-칡 - - 1,148

Glycine soja 돌콩 109 - -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24 24 143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279 - -

Pueraria lobata 칡 101 - 185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335 301 578

Sicyos angulatus 가시박 100 - -

Table 3. Changes in herb layer structure of Ambrosia trifida community in fixed plot 1(Jeollyu-ri, Gimpo) from 2022 to 2024

Scientific name Korean name
Importance Value

2022 2023 2024
Ambrosia trifida 단풍잎돼지풀 30.85 34.79 38.94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17.18 12.49 13.69

Pueraria lobata 칡 14.39 7.51 34.47

Aster pilosus 미국쑥부쟁이 7.91 4.15 -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6.55 6.87 -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5.93 7.05 -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5.59 5.12 3.68

Glycine soja 돌콩 5.39 10.88 -

Ambrosia artemisiifolia 돼지풀 2.25 3.50 -

Bidens pilosa 울산도깨비바늘 2.25 - -

Helianthus tuberosus 뚱딴지 1.71 2.07 -

Artemisia indica 쑥 - - 3.16

Elymus tsukushiensis 개밀 - - 3.16

Erigeron annuus 개망초 - - 2.90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H’) 2.05 2.1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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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에는 단풍잎돼지풀(38.49), 칡(34.47), 환삼덩굴　

(13.69)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풍잎돼지풀 중요치의 지속적인 

증가와 칡의 급격한 중요치 상승이 확인되었다. 종 다양성 

지수는 2022년 2.05에서 2023년 2.14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4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풍　

잎돼지풀이 군락 내 최우점종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칡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점은 정기적으로 

예초가 이루어지면서 덩굴성 식물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칡이나 환삼덩굴의 생육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4년 칡의 우점도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볼 때, 단풍잎돼지풀과 칡의 우점으로 다양성이 억제되며 군락 

단순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2에서는 2022년 단풍잎돼지풀의 중요치가 20.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삼덩굴(13.70), 달뿌리풀(1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2023년에는 달뿌리풀(45.71)이 최우점　

하였으며, 이는 지점 전체 공간에서 볼 때는 단풍잎돼지풀이 

가장 넓은 분포 범위를 차지하지만(Fig. 2), 방형구 단위의 

국지적 군락 구조에서는 달뿌리풀의 피도와 출현 빈도가 더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4년에는 다시 단풍잎　

돼지풀(26.19)의 중요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 다양성 

지수는 2022년 2.79에서 2023년 1.40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4년 2.08로 다소 증가하였다. 수문 변동이 큰 수변부에서는 

연도별로 우점종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A3는 2022년 해당 지점에서 단풍잎돼지풀의 중요치가 

2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쥐손이풀(13.97), 돌콩(8.0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2023년에는 단풍잎돼지풀(35.66), 

칡(20.42), 물억새(8.12) 순으로 나타났고, 2024년에는 단풍잎　

돼지풀의 중요치가 36.10, 환삼덩굴(16.81), 쥐손이풀(10.01) 

순으로 나타났다. 종 다양성 지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67, 2.01, 1.9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해당 지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풍잎돼지풀군락의 분포 면적이 감소하면서 

공간적 범위는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요치와 종다양성 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단풍잎돼지풀의 우점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밀도로 정착한 상태이며, 주변 식물 군락과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4는 2022년 단풍잎돼지풀 중요치가 35.07, 환삼덩굴　

(11.28), 쑥(8.56) 등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2023년에는 

단풍잎돼지풀(30.88), 환삼덩굴(21.14), 강아지풀(10.39)로 

나타났으며, 2024년 단풍잎돼지풀이 22.81, 참새귀리 10.07, 

쑥과 개망초의 중요치가 8.92로 나타났다. 종 다양성 지수는 

2022년 2.33, 2023년 2.29, 2024년 2.8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해당 지점은 약한 인위적 교란이 간헐적으로 

작용하는 양지성 수변 초지로 이종 간 경쟁에 따라 단풍잎　

돼지풀의 중요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지점에서 단풍잎돼지풀이 

지속적으로 최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서식처 유형별로 군락 구조, 종 다양성 변화, 아우점종과 

경쟁 양상 등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단풍잎돼지풀의 

영향은 서식처 특성과 교란 정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시간 경과에 따른 서식처 유형별 단풍잎돼지풀군락의 

구조 비교

시간 경과에 따른 단풍잎돼지풀군락 내 종 조성 변화를 

서식처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지점에서 연도별 초본층 

중요치(IV)를 이용하여 PCoA(Principal Coordinate Analysis) 

Table 6. Changes in the herb layer structure of Ambrosia trifida communities in Fixed plot 4(Buyong-ri, Sejong) from 2022 to 2024

Scientific name Korean name
Importance Value

2022 2023 2024
Ambrosia trifida 단풍잎돼지풀 35.07 30.88 22.81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11.28 21.14 4.68

Artemisia indica 쑥 8.56 1.82 8.92

Erigeron annuus 개망초 7.78 1.82 8.92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6.35 10.39 -

Coreopsis lanceolata 큰금계국 4.41 2.33 3.29

Ambrosia artemisiifolia 돼지풀 3.89 2.33 -

Acalypha australis 깨풀 3.37 3.65 -

Metaplexis japonica 박주가리 3.11 0.00 1.18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2.46 0.00 -

Achyranthes bidentata var. japonica 쇠무릎 1.94 4.92 -

Persicaria perfoliata 며느리배꼽 1.68 3.09 -

Melothria japonica 새박 - 2.58 -

Amaranthus retroflexus 털비름 - 2.58 -

Bromus japonicus 참새귀리 - - 10.07

Equisetum arvense 쇠뜨기 - - 5.85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 - 3.76

Rumex crispus 소리쟁이 1.42 - 3.29

Carex dispalata 삿갓사초 - - 3.04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H’) 2.33 2.29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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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1축은 30.99%, 제2축은 20.64%의 

변이를 설명하였다.

제1축을 기준으로 A2지점은 음의 방향에, A1·A3·A4지점은 

중심에서 양의 방향에 각각 분포하였다. 이는 A2가 범람 등 

수문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식처로 다른 지점과 

구별되는 종조성을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A1, A3, 

A4에서는 단풍잎돼지풀에 칡·환삼덩굴 등 덩굴성 초본이 

아우점하는 유사한 군락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4는 하천변 지점이지만 본류에서 떨어져 있어 수문 변동에 

따른 교란이 상대적으로 작아, A2보다는 A1·A3와 유사한 

종조성 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제2축을 기준으로 보면 A2와 A3 지점에서 연도별 점 이동 

Table 4. Changes in the herb layer structure of Ambrosia trifida communities in Fixed plot 2(Sangbongam-dong, Dongducheon) from
2022 to 2024

Scientific name Korean name
Importance Value

2022 2023 2024
Ambrosia trifida 단풍잎돼지풀 20.67 20.00 26.19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13.70 17.14 21.03

Phragmites japonica 달뿌리풀 11.35 45.71 14.23

Persicaria lapathifolia 흰여뀌 5.87 - -

Setaria faberi 가을강아지풀 5.33 - -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4.70 - -

Clematis apiifolia 사위질빵 3.99 - 2.20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3.84 - -

Ipomoea nil 나팔꽃 3.60 - -

Aster pilosus 미국쑥부쟁이 3.13 - -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똥풀 1.33 8.57 -

Pueraria lobata 칡 - 8.57 -

Artemisia indica 쑥 1.80 - 10.77

Persicaria perfoliata 며느리배꼽 - - 8.36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1.10 - 5.53

Geranium sibiricum 쥐손이풀 1.80 - 3.54

Cuscuta campestris 미국실새삼 - - 2.41

Leonurus japonicus 익모초 1.33 - 1.98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H’) 2.79 1.40 2.08

Table 5. Changes in the herb layer structure of Ambrosia trifida communities in Fixed plot 3(Eunda-ri, Yeoncheon) from 2022 to 2024

Scientific name Korean name
Importance Value

2022 2023 2024
Ambrosia trifida 단풍잎돼지풀 21.55 35.66 36.10

Geranium sibiricum 쥐손이풀 13.97 - 10.01

Glycine soja 돌콩 8.00 - -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6.85 8.12 -

Euphorbia hypericifolia 큰땅빈대 6.32 - -

Oenothera biennis 달맞이꽃 5.92 - 2.50

Pueraria lobata 칡 4.84 20.42 9.05

Polygonum aviculare 마디풀 4.24 - -

Aster pilosus 미국쑥부쟁이 4.24 4.60 -

Ipomoea purpurea 둥근잎나팔꽃 3.76 - -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새팥 - - -

Sicyos angulatus 가시박 - - 5.00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똥풀 - - -

Ipomoea rubriflora 둥근잎유홍초 - - -

Metaplexis japonica 박주가리 1.68 2.44 -

Setaria pycnocoma 수강아지풀 - - 2.24

Erigeron annuus 개망초 1.88 - 16.81

Plantago asiatica 질경이 - - 4.75

Clematis apiifolia 사위질빵 - - -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 - -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H’) 2.67 2.0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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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Ambrosia trifida communities by site and 
year based on PCoA (Principal Coordinate Analysis) 
showing the structural variation of A. trifida-dominated 
plant communities at each site and year. Shapes represent 
sites [A1(Jeollyu-ri, Gimpo), A2(Sangbongam-dong, 
Dongducheon), A3(Eundae-ri, Yeoncheon), A4 (Buyong-　
ri, Sejong)], and colors indicate years (2022–2024).

거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A2에서 달뿌리풀의 

우점과 이후 단풍잎돼지풀의 재우점, A3에서 단풍잎돼지풀 

중요치의 증가와 종다양도 감소와 같이(Table 3, 4) 연차 간 

군락 구조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A1과 A4는 

제2축상에서 연도별 점들이 서로 근접하여 분포하여, 단풍잎　

돼지풀이 최우점종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폭의 

구조적 변화만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단풍잎돼지풀군락의 종조성이 시간 경과에도 

서식처별로 상이한 군락 구조를 유지하며, 그 변화 양상이 

서식처의 국지적 환경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Li et al., 2025). 또한 종조성 변화의 정도가 교란 강도 등 

환경 구배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Santoro et al., 
2012)와 일치한다. 

4. 단풍잎돼지풀군락 관리를 위한 제언

단풍잎돼지풀군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서식처 유형에서 단풍잎돼지풀의 중요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삼덩굴, 칡 등 특정 종이 아우점하면서 군락 구조가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환삼덩굴과 같은 덩굴성 

식물의 우점은 다양한 식물 군락의 형성을 제한하고, 서식처의 

단순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et al., 2008). 또한, 

길가 및 가장자리, 초지, 하천변 등 서식처 교란 강도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도 공통적으로 단풍잎돼지풀이 최우점종으로 

정착하여 군락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있는 양상은 단풍잎　

돼지풀이 다양한 생육 조건에 대해 높은 적응력과 경쟁력　

(Abul-Faith and Bazzaz, 1979, Kato-Noguchi and Kato, 

2024)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풍잎돼지풀 우점 군락의 지속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정착 단계와 

서식처 특성을 반영한 관리가 필요하다.

단풍잎돼지풀의 정착 초기 또는 확산 전 단계에서는 군락 

형성을 억제하고 공간적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 

하다. 단풍잎돼지풀의 밀도가 높아지면 차광으로 하층 식물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Jurik, 1992), 발생 초기에 뿌리 

뽑기와 줄기를 절단하는 물리적·기계적 제거 작업의 반복 

수행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2021). 다만, 

주기적인 예초 작업으로 절단편이 재생과 덩굴성 초본의 

급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단·저빈도로 시행한다. 또한, 

결실기 이후 제거 시 종자 확산의 우려가 있고, 특히 수변에서는 

하천을 따라 종자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단풍잎돼지풀이 이미 정착하여 대규모 군락을 형성한 지역에서 

물리적인 제거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완전 제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거보다 자생 식물 도입과 병행하여 생태계　

교란 식물의 재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식생 

회복을 촉진하고, 침입 외래 식물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며(Petrov & Marrs, 2000; Wilson & 

Pärtel, 2003; Bakker & Wilson, 2004; Prober et al., 2006), 

천이 과정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종 다양성 회복 등 생태계의 

자연적인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생 변화를 관찰하고, 자생 

식물과의 경쟁을 통한 자연적 대체 군락 가능성을 평가　함으로써, 

향후 단풍잎돼지풀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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